
AAB, 사할린 석유·가스시설 공급계약 체결

스위스-스웨덴 합작 엔지니어링 그룹인 AAB는 러시아의 엑슨 네프테가스와 사할린에 9억8700만달러 규모

의 석유 및 가스 개발시설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7월23일 발표했다.

사할린 1 프로젝트로 명명된 AAB의 시설공급 계약은 지금까지 러시아에서 이루어진 외국인 직접투자로는

사상 최대규모이다. AAB의 석유 및 가스 생산시설은 사할린 근해의 3개 유전(23억배럴 추정) 및 17조입방피

트의 가스 매장지역 개발을 위한 것이다.

러시아는 2005년 첫 석유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.

엑슨 네프테가스는 사할린 유전 및 가스 개발을 위한 다국적 컨소시엄으로 30%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.

한편, 분석가들은 AAB의 2002년 상반기 순익이 전년동기대비 35% 가량 감소한 1억7400만달러에 달할 것으

로 관측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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